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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일..200일..100일..200일..
보내지 못한 열사보내지 못한 열사

열사를 보내지 못한 200일

3월 17일 한광호 열사가 목숨을 잃었다. 노조파괴에 맞서 6

년간을 싸우면서 쌓이고 쌓였던 울분과 분노가 터져나왔다. 

죽음의 원인은 당연히 노조파괴를 자행한 유성기업과 그 배

후 현대차였다. 우리는 유성기업과 현대차를 상대로 지금까지 

싸우고 있다. 10월 2일이면 어느새 200일이다. 우리는 아직

도 열사를 차디찬 냉동고에 모시고 있다. 

열사의 한을 푸는 길은 노조파괴 끝장내는 것

200일이 넘어가고 있지만 유성기업과 현대차는 여전히 반성

의 기미조차 없다. 최소한의 사과와 화해의 제스처도 찾아볼 

수 없다.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

도 유성기업은 관계없는 일이라고 발뺌하고, 현대차가 직접 

개입한 증거가 쏟아져도 현대차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.

그동안 유성지회는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노숙농성, 유족 단

식농성, 전국순회투쟁 등 안해본 투쟁이 없다. 단식농성이 길

어지자 유족의 건강을 우려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문

제 해결을 약속하기도 했다.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직접

적인 원인이 유성기업과 현대차의 노조파괴라는 것은 사회적

으로 널리 알려졌다. 해결책은 간단하다. 노조파괴를 중단하

는 것이다.

냉동고 속에서 겨울까지 지낼 순 없다

열사의 시신을 200일이 넘도록 냉동고에 모시는 것은 인간

의 도리가 아니다. 그 차가운 냉동고 속에서 겨울까지 나게 

할 수는 없다. 그렇지만 노조파괴가 여전히 눈 앞에서 자행되

는 유성기업의 상황에서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도 없다. 

곧 유시영 대표이사의 재판이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. 갑을오

토텍처럼 대표이사가 구속되는 사례를 또 보게 될 수도 있다. 

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범죄가 갑을오토텍 보다 더하면 더했지 

덜한 것은 없다. 법원의 철퇴를 맞고나서야 정신차리면 너무 

늦다.

지회 설립 6개월, 아직도 임단협.. * 이번주 일정 *

■ 민주노총 총파업

일시 : 9/28(수) 14:00 
장소 : 서대전 시민공원 (대전)
       청주 상당공원 (충북)

■ 열사 200일 투쟁

9/30(금) 14:00 천안터미널
         19:00 유성 아산공장

미르텍코리아지회 임단협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지고 있다. 올해 3월 14일에 지

회 설립 후 임단협을 시작했는데 6개월이 넘었다. 단협 조항 가운데 많은 부분

에서 의견접근이 있었는데도 마지막 남은 쟁점사항을 놓고 사측의 태도가 아주 

불량하고 불성실하다. 미르텍코리아 사장은 아직도 노조를 없애고 싶어하는 눈

치다.

임단협 중간에 사측은 계속해서 지회를 도발했다. 임금을 체불하는가 하면 그동

안 멀쩡히 지급하던 수당을 못주겠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기도 했다. 지회는 6

월 쟁의행위를 결의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했지만 사측

은 번번이 뒤통수를 쳤다. 결국 지회는 지난주 경고파업을 진행했다.

미르텍코리아 사장은 선택해야 한다. 노조와 함께 갈 것인지, 끝까지 노조를 없

애려다 큰 낭패를 볼 것인지.


